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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제 차 한 중1 ·『

전파감시 관계관 회의 성공적으로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목2010.10.28.( ) - 금 양일간10.29.( )

김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과 류안 중국 국가전파(Liu Yan) 감시소

소장을 대표로 하는 제 차 한(State Radio Monitoring center) ‘ 1 �중

전파감시 관계관 회의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양국간 전파감시’ ,

분야에 관한 협력과 발전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 를(MOU)

체결하였다.

장석영 주중 공사 참사관도 참석※

이번 회의는 한정된 주파수를 공동 사용함으로서 인접국간에 나타

날 수 있는 전파간섭문제 해결 등 한 중 전파감시 기관 간 지속적 협력ㆍ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이루어졌다.

양국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전파(MOU) �통신기술 전파관리정책,

및 전파감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전파 �통신

기술에 대한 상호 교류 및 향후 전파 관련 분야 국제회의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보도자료

월2010.11. 1.( )

년 월 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 11 1 ( ) .

문의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김창현 과장 ( 3400-2201)☎
전파관리과 정증성 사무관 ( 3400-2220☎ ) jungjs@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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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은 전파관리분야 실무자급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류를 실시하고 매 년마다 정기회의를 순차적2 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전파감시 주요업무 국제전파감시 업무 등,

의제 발표를 통해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중국은 특히 한국의 전파관리고도화 시스템 전파감시활동 및 위성,

전파감시업무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김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기존 한“ ·중간 전파간섭 발생시 공식

적인 상호 협의체가 없어 신속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실무자급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

또한 국산 전파관리시스템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한 것이 큰 성과”

라고 밝혔다.

차기 회의는 한국이 주관하며 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2012 .

끝.


